
  저는 한국관구 2년 수련자 반승희 수녀입니다. 2015년에 입회하여 현

재는 논산 씨튼 영성의  

집에서 사도직 파견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의 집에서 제가 하고 있

는 일은 전례, 피정협조, 주방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관에서 배웠던 

기도생활과 공동체 생활 그리고 사도직생활을 새로 옮겨온 공동체에서 

‘배움과 실천’을 기본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1년 수련기 

동안 배운 '일상에서 기도하는 삶'을 2년 수련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시고, 파견

해주신 선교의 자리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자.” 였습니다. 저는 선교

란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느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사소하고 반복

되는 일상의 일들도 하느님의 일로 믿으며 받아들이기로 다짐하였

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도 기쁘게 응답하며, 배움의 자세로 늘 

도전하려는 마음 또한 저의 다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런 믿

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생활하다 보니 작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저에게 미션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하고 응답합니다. 마음 안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에 

더욱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수

녀님들도 기쁘게 응답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저의 자세에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상관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 사랑과 격려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은 얼마나 더 크고 자비하실까!”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

시는 자리라 믿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곳이 하느

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수도생활의 시작에 서 있는 저의 바람

은 부르심을 받고 응답 

한 피정 집에서의 2년 수련

기 사도직 파견 실습이 만나는 

이들에게 하느님을 전하고 나

아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일상

에서 늘 저와 함께 하시는 하

느님께 의탁하며 지내려 

                                   고 합니다.  



Greetings form Korea! I am Sr. Ban Seung Hee, a second 
year novice of the Korean province. I entered the community 
in 2015 and as a novice I am practicing ministry at Nonsan 
Spirituality Center. My main work here is to support liturgy, 
retreat, and cooking. I am committing myself to community life, 
prayer life, and apostolate with the attitude of learning and 
practicing what I learned at the 
formation house in my new 
community. My goal as a second 

year novice is to live out “a life of prayer in daily life” 
more concretely, as I learned in my first year of 
novitiate. It also means that I will do my best wherever I 
am, trusting that God provided me with this right place 
for me on mission. As for me, being missioned is to do 
God’s work in my daily life and to let people know God 
through my work for them. Therefore, I decided to 
believe and accept daily trivial common things as 
God’s works. It is one of my commitments to respond 
happily in any work, trying to challenge always with 
the attitude of learning. As a result, I have been able 
to do small things happily every day because I have 
such faith. Whenever any mission is given to me, I 
can respond, “Yes! I will try.” Sometimes my heart fills 
with anxiety and fear; however, I came to know that those feelings come when I want 
to do something, as I want. The sisters of the community who live together do not 
care what the results are as much as my attitude of responding happily and doing 
my best. They look at me with love and encourage me. In that love and 

encouragement, I experience "How great and 
compassionate is God's love for us!" 
 If I believe that the 

place where I am now is 
the place God called me, 
and I am living with our 
Lord, isn’t this place 
God’s Kingdom? As a 
beginner in religious life, I 
wish I could show God’s 
Kingdom to more people 
through my second year 
novice ministry time at this retreat house. So, I am 
praying my wish will come true, and trying to give 
everything to God, who is always wit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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